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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대학전쟁’ 시즌 2 캡쳐 이미지
쿠팡플레이 예능 ‘대학전쟁’이 첫 공개 주부터 인기작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흥행 시동을 건 데 이어 첫 데스 매치부터 모두
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쿠팡플레이 예능 ‘대학전쟁’은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상위 1%의 진짜 천재들이 오직 두뇌만을 활용해 맞붙는 순도 100% 리얼리티
두뇌 배틀 서바이벌.

지난 22일 공개된 3회에서는 단 한 학교의 생존을 두고 ’고려대학교-카이스트-MIT‘ 세 팀의 치열한 데스 매치가 그려졌다.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자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고려대가 첫 데스 매치 ‘시그널 수사 2’에서 용의자 특정에 실패하는 대이변이
펼쳐졌다. 고려대의 탈락 직후 MIT와 카이스트 간에 진행된 두 번째 데스 매치 ‘가위바위보 체스’에서도 반전이 일어났다. 체스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던 MIT가 천재적인 임기응변 전략으로 맞선 카이스트에 무너지며 두 번째 탈락 학교가 됐다.

이로써 남은 대결은 두 번의 치열한 데스 매치를 거쳐 ‘독기 풀 충전’하고 돌아온 카이스트를 포함해 ‘서울대-연세대-포항공대-옥스
포드’까지 5강 구도로 접어들었다.

데스 매치를 거친 천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연산, 암기, 추론, 공간지각까지 요하는 4가지 게임으로 이루어진 베네핏 매치 ‘피
라미드 게임’. 여전히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는 서울대 김규민과, 그에 맞서 “상대는 중요치 않다”, “진짜 잘하는 사람과의 경쟁을 놓
치지 않겠다”며 지적 경쟁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보여준 옥스퍼드 장문혁, 하은의 활약이 이어져 감탄을 자아낸 가운데 과연 어느
학교가 다음 게임에 유리한 베네핏을 획득하게 될지, 예측불허의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전쟁’을 시즌 1부터 이끌고 있는 허범훈 PD는 “시즌 1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히며 “놀라움과 감탄
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남은 회차에서도 반전에 반전을 선사할 예정”이라며 2막 관전 포인트를 덧
붙여 기대를 당부했다.



공개 첫 주부터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에 오른 화제의 작품인 만큼 3회 공개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신선한 게임
과 순발력까지 두뇌 싸움 최고의 경지”, “젊음, 스마트함, 열정, 도전, 팀워크에 타팀까지 존중해 주는 모습에 멋짐을 느꼈다”라는 반
응을 보이며 뇌지컬 최강 서바이벌답다는 극찬이 쏟아졌다. 또한 “쿠팡플레이 최고의 작품”, “순수 뇌지컬로만 붙으니 공정하고 신
선한 게임이 많아 재밌었다”, “소소한 웃음 포인트까지 있어 새벽까지 재밌게 봤다”, “이해 못 해도 재밌는 작품은 처음”이라며 순도
100% 두뇌 서바이벌이 선사하는 재미에 뜨겁게 환호했다. 무엇보다 “너무 재밌어서 아이와 다시 볼 예정”, “시즌 1 보고 몸 풀고 와
서 봐야 한다”, “시즌 1 안 본 사람들 꼭 봐라”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추천했으며, 시즌 2 인기 열풍에 힘입어
시즌 1에 대한 자발적인 영업도 이어지고 있다.

고퀄리티 두뇌 게임 대결로 뇌지컬 서바이벌의 유행을 선도 중인 ‘대학전쟁’ 시즌 2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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